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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걱정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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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걱정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
다. 본 연구는 B시에 소재하는 간호대학생 217명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은 3.22±0.57점, 자아존중감 3.04±0.53점, 걱정은 3.12±0.75점이었으며, 대학생활 적응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67, p<.001), 걱정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39, p<.001)로 나타났다. 간호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걱정, 성적과 간호학 선택 동기였으며 48.8%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걱정
정도를 확인하여 중재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anxiety on the adaptation of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17 nursing students who lived in
B metropolitan area.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November 20 to December 20, 2019. The 
SPSS/WIN 20.0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Pearson's correlation,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value of 
students adapted to college life was 3.22±0.57, and that of self-esteem and anxiety were 3.04±0.53 and
3.12±0.75, respectively. Adaptation to college lif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tudents' self-esteem
(r=.67, p<.001) and anxiety (r=-.39, p<.001).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he adaptation of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were self-esteem, 
anxiety, academic achievement and motivation to choose nursing science, and it explained 48.8% 
students' satisfa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 program that can 
improve self-esteem by checking the anxiet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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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의 교육목표는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학입시 위주로 의존적이며 수동적인 생활을 하다가 대
학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방식으로 의 전환에 대
한 힘듦과 함께 개인의 흥미나 적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
지 않고 주로 성적이나 취업, 부모님의 요구에 의해서 대
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 생활 동안 좌절과 갈등
을 겪게 되고 이는 대학생활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한다[1]. 
특히 간호학과의 경우 최근 보건복지부의 간호학과 입학
정원 증원정책과 졸업 후 취업률이 다른 전공에 비해 비
교적 높아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
하게 되었다[2]. 이런 이유로 간호학과의 입학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의지보다는 높은 취업률 때문에 고민 없이 
선택하게 되지만, 전공영역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 전공
탐색 기회가 타 학과보다 적은 특성과 간호학과 1, 2학년
의 경우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입학 초기부터 
높은 학업량의 적응에 어려움으로 학업성적이 부진하거
나, 기대했던 대학 생활과의 차이로 인해 학과 적응이 어
려워 전과나 자퇴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3-4]. 그러나 
대학 생활 및 경험은 정서적 독립과 직업을 준비하는 중
요한 시기에 규범적인 발달과업과 유능한 적응을 요구하
는 전환과 연계된 기회이자 도전이며, 심리사회적인 전환
점에서 보면 개인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
을 관찰 할수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할 수 있으므로
[5] 간호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
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대학생활 적응이란 대학 내에서 학업과 관련된 생활과 
대인관계, 과외 활동 등의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며, 자신이 속한 대학이나 
학생에 대해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 유대감을 갖는 것
이다[6]. 간호대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 생활에 
적응이 어려워지므로[7] 전문직 간호사로의 성장에 근간
이 되는 현장실습 전 단계에 해당하는 1, 2학년 시기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상태를 확인하고 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2].

대학생활 적응은 환경적 요인보다는 그 환경적 요인을 
받아들이는 심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8]. 간호
대학생의 전반적 학과 적응을 다룬 질적 연구[4]에서 간
호대학생 개인의 인식이 적응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

음을 제시하였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가
지는 태도로[9],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며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타인
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내적인 힘이라고 
하였다[10]. 이렇듯 자신에 대한 가치 개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켜 심리적 부적응을 극
복하도록 도와주어[11] 고등학교와는 다른 대학의 환경
에 적응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걱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보
편적이고 일상적인 심리 현상[12]으로, 흔히 경험하는 걱
정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된 후 종결되기 때문에 일상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지나치게 걱정을 하는 사
람들은 걱정이 시작되면 부정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하며 
주의 집중력이 저하되고 정서적으로 심각한 불편감을 만
성적으로 경험하게 되어[13] 개인의 생활에 심각한 부적
응을 일으킬 수 있다[14].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영향요인으로 
전공만족도[3,15,16], 정서지능[3], 자아존중감[3,15], 자
아 정체감과 영적안녕[17], 스트레스 대처[18] 등이 확인
된 연구는 있었으나 걱정을 포함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들이 대학생
활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 자아존중감, 걱정 정도

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확인한다.
넷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걱정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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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시 소재 일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학

생 중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참여
하기를 희망한 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
를 위해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G*power program 
3.1.9에 근거하여 유의수준 .05(양측검정), 효과 크기 
.13, 검정력 .95, 예측변수 수 10개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표본 크기는 197명이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220부를 배포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부적절한 3명의 설문
지를 제외하여 탈락률은 1.4%였으며, 최종 217명의 설
문지를 분석하여 통계적 검정력에 문제는 없었다. 대상자
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들에게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응답한 자료는 익
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
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 종료 즉시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
였다. 설문지 작성이 완료된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0문항을 포함

한 전체 55문항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2.3.1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 적응은 Baker와 Siryk[6]가 개발한 대학생

활적응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 SACQ)를 Kwon[19]이 사용한 척도
로, 학문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대학환
경 적응의 4개 하위영역,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19]의 연구에서 신뢰
도 Cronbach's α=.61~.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
도 Cronbach's α=.88이었다

2.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9]가 개발하고 Jon[20]이 

번안하여 타당화 작업을 거친 척도로 총 10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Jon[20]의 연구에
서 신뢰도 Cronbach's α=.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
뢰도 Cronbach's α=.88이었다. 

2.3.3 걱정
걱정은 Meyer, Mileer, Metzger와 Borkovec[21]이 

개발하고 Kim과 Min[22]이 한국어로 번안한 Penn 걱
정 질문지로, 걱정관여와 걱정부재의 2개 하위영역,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걱정 증상을 많이 나타내는 것을 의
미한다. Kim과 Min[2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93이었다.

2.4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SPSS/WIN 20.0 program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하였으며, 대학
생활 적응, 자아존중감, 걱정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은 Independent sample t-test와 One-way ANOVA,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로 하였으며, 대학생활 적응, 
자아존중감, 걱정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Durbin Watson으로 오차의 자기상관
을 검정하였으며,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이용하여 다중공
선성을 검정하였다. 또한 잔차분석을 통해 모형의 선형성
(linearity), 오차항의 정규성(normality) 및 등분산성
(homoscedasticity)을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1학년이 49.8%, 2학년이 50.2%, 여성이 

90.5%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21.8세였다.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71.5%였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85.1%였으며, 현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고 
56.6%가 응답하였다. 학업성적이 ‘중’이라고 응답한 대상
자가 62.5%였으며, 39.8%가 졸업 후 취업이 잘 되어서 
간호학을 선택했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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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SD
Adaptation to College Life 3.22±0.57

Academic adaptation 2.96±0.68
Social adaptation 3.43±0.58

Individual-emotional 
adaptation 3.17±0.85

Table 2. Degrees of Adaptation to College Life, 
Self-esteem and Worry

(N=221)

Campus life adaptation 3.27±0.67

 Self-esteem 3.04±0.53
 Worry 3.12±0.75

Worries involved 3.06±0.90
No worries 3.25±0.6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Grade
Freshman 110 49.8

Sophomore 111 50.2

Sex
Male 21 9.5

Female 200 90.5

Age(year)

≦20 149 67.5

21-30 56 25.3
≧31 16 7.2

21.8±5.05

Religion
Yes 63 28.5

No 158 71.5

Part-time job 
experience

Yes 188 85.1

No 33 14.9

Current club 
activities

Yes 125 56.6

No 96 43.4

Academic 
achievement

High 23 10.4

medium 138 62.5
low 60 27.1

Application 
motivation

Aptitude and 
interest 81 36.7

School records 10 4.5

Suggestion by 
family 32 14.5

Easy employment 88 39.8

Valuable job 10 4.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
                                  (N=221)

3.2 대학생활 적응, 자아존중감, 걱정 정도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은 3.22±0.57점이었으며, 하

위영역은 사회적 적응 3.43±0.58점, 대학환경 적응 
3.27±0.67점, 개인-정서적 적응 3.17±0.85점, 학문적 
적응 2.96±0.68점 순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3.04±0.53점, 걱정은 3.12±0.75점이었으며, 하위영역
인 걱정관여는 3.06±0.90점, 걱정부재는 3.25±0.69점
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은 현재 

동아리 활동(t=-2.42, p=.016), 간호학 선택 동기
(F=5.133, p=.001), 성적(F=12.208 p<.001)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적을 사후분석한 ‘상’군이 ‘중’군보다, 
‘중’군이 ‘하’군 보다, 간호학 선택 동기는 ‘적성과 흥미’군
이 ‘취업이 잘되어서’군 보다 대학생활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scheffe’s

Grade
Freshman 3.30±0.60 1.953

(.052)Sophomore 3.15±0.53

Sex
Male 3.16±0.43 -0.651

(.520)Female 3.22±0.58

Age(year)
≦20 3.24±0.57

1.938
(.146)21-30 3.12±0.60

≧31 3.43±0.43

Religion
Yes 3.30±0.56 1.185

(.237)No 3.19±0.57
Part-time job
 experience

Yes 3.22±0.57 -0.283
(.778)No 3.25±0.59

Current club 
activities

Yes 3.30±0.56 2.423
(.016)No 3.12±0.57

Academic 
achievement

Higha 3.58±0.56 12.208
(<.001)
a>b>c

mediumb 3.27±0.60
lowc 2.96±0.57

Application 
motivation

Aptitude and 
interesta 3.42±0.59

5.133
(.001)
(a>d)

School recordsb 2.98±0.17
Suggestion by 
familyc 3.09±0.56

Easy
employmentd 3.09±0.53

Valuable jobe 3.4±0.55

Table 3. Differences in Clinical Practice Stress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221)

3.4 대학생활 적응, 자아존중감, 걱정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은 자아존중감과 양의 상관관

계(r=.670, p<.001)로 나타났으며, 걱정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394, p<.001)를 보였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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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daptation to 
College Life Self-esteem Worry

r(p)
Adaptation to 
College Life 1

Self-esteem .670(<.001) 1
Worry -394(<.001) -.380(<.001) 1

Table 4. Correlation with Adaptation to College 
Life, Self-esteem and Worry

3.5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 영향요인 
대상자의 특성 중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

인 현재 동아리 활동, 간호학 선택동기와 성적을 더미 처
리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
에 Dubin-watson지수를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 상관을 
검정한 결과 1.84로 독립성을 만족하였다. 공차한계
(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
가 0.1이하이거나 VIF가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다중공
선성의 문제는 없어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자아존중감(β=.56, p<.001), 걱정(β
=-.17, p=.001), 성적(β=.12, p=.013), 간호학 선택 동
기(β=-.10, p=.046)가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총 48.8%의 설명력을 나타
내었다(F=53.44, p<.001)(Table 5).

β t p Adjuste
d R2

Dubin 
Watson

(constant) 7.224 <.001

.488 1.81

Self-esteem .562 10.437 <.001
Worry -.173 -3.315 .001

Academic 
achievement† -.124 -2.504 .013

Application 
motivation‡ -.098 -2.003 .046

Adjusted R2=.488, F=53.440 p<.001
†dummy(high, medium=0, low=1)
‡dummy(Aptitude and interest, School records, Suggestion by 
family, Valuable job=0, Easy employment=1)

Table 5. Influential factors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in participants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영향요인을 확

인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은 5점 만점에 평
균평점 3.2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Cho[23]의 3.57점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Cho[23]의 연
구대상자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
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1학년과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라 여겨지며, 이는 대학 신입생들이 상급생에 비해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수준이 낮다[16]는 결과를 확인해
주었다. 또한, 간호학과 학생들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
경 적응과 함께 학과의 특성상 다양한 교과목 학습과 실
습과정을 수행해야 하는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으
로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사회적 적응이 3.43점으로 가장 높
았으며 학문적 적응은 2.96점으로 가장 낮아 선행연구
[17]의 결과와 같았다. 간호대학생들은 대학이라는 새로
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지지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적 관
계를 잘 형성하며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잘 하는 편이나 
생소한 용어나 많은 학업량, 실습과정 수행 등 학업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대학생활 적응이 어려움[3]을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대학생활 초기에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으로 대학생활 적응을 적극
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평균평점 3.04점
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을 한 연구[24]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전 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15]보다 높게 나타
났다. 최근 간호학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
입시에서 경쟁률이 올라가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 간호학
과에 입학한 사실이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
었으리라 여겨진다. Rosenberg[9]는 자아존중감이란 자
기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
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의 형성
은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으로 다양한 변화에 적응해 나
가야 하는 대학생 시기에 매우 중요하다[25]고 하였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과 학과 적
응에 영향을 미치므로 간호교육에서 긍정적인 자아존중
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24]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걱정은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12점으로 
확인되었다. 걱정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
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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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26]의 3.12점과 비슷하였으나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3.02점[27], 2.80점[28]으로 일관되지 않
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은 현재 동아리 활
동, 간호학 선택 동기, 성적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적 ‘상’군이 ‘중’군보다, ‘중’군이 ‘하’군 보다 대학생활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3,15,29]와 부분적으로 같은 결과를 보여주어 동아리 활
동이 대학생활 만족에 영향을 주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30]는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주었다. 동아리 활동은 타 학과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선후배 관계를 통해 대인관계의 폭을 넓혀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3]. 동아리 활동은 새로운 
대학생활에서의 스트레스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뿐 아
니라 교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에 매우 유용한 
교육적 가치가 높으므로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위해 간호
대학생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학
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적성과 흥미가 
있어서 간호학과를 선택한 대상자가 취업이 잘되어서 간
호학과를 선택한 대상자보다 대학생활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31]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수
동적 지원동기가 아니라 자신의 적성에 따라 자신의 의
지로 능동적으로 선택한 경우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입학하여 학과공부 등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이 
선택한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므로 대학생활
에 보다 잘 적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성적의 경우 학교
성적이 높은 학생이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29]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로 확인되어 선행연구[10,15,32]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는 학교생활에 만족을 느끼며 대학
생활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걱정은 
대학생활 적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확
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걱정과의 상관
관계를 연구한 결과가 거의 없어 비교하기 어려우나, 과
도한 걱정은 일상생활에 부적응적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33]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걱정의 원인을 확인하고 
과도한 걱정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가장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44.6%를 차지였으

며, 걱정, 성적, 간호학 선택 동기가 대학생활 적응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들의 총 설명력은 48.8%였다. 이
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10,32]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은 간호학
을 전문직으로서 가치 있게 여기며[34], 이러한 신념과 
가치는 직업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자신의 가치관을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35]. 그러므로 대학
생활 적응 증진을 위해서 간호대학생들의 긍정적 자기인
식을 도와줄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한, 자신을 가치 있고 중요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
는 존재로 인식하여 대학생활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
게 될 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3] 도와주는 자아존
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도
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걱정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걱정을 대학생
활 적응의 영향요인으로 연구한 결과가 거의 없어 직접
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대학생 시기는 인생의 중대
한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기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과 함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준비가 요구된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은 사회 전반에 걸친 적응에 대한 불안과 진로
에 대한 갈등이 깊어지며[36] 다양한 스트레스에 직면하
게 된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고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걱정하며 불안을 느끼는 일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심리 현상이라 여겨질 수 있다. 그
러나 일상적이고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걱정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경우, 외부의 위협적 요소 평가 시 인지적 왜
곡을 보이고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해 문제해결보다는 인지적 회피의 특성을 보
이게 된다[37]. 이렇듯 부정적 감정의 과도한 걱정이 지
속 되면 학업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 등
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대학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신입생 시기부터 이들을 대상
으로 과도한 걱정을 선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
요하리라 여겨진다. 또한, 병리적인 걱정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대학 내 학생심리상담센터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지원해주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
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성적은 ‘하’군보다 ‘상’군이 간호대학생의 대
학생활 적응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
적은 대학의 학업적 요구의 성취를 나타내는 것으로 성
적저하 시 심리적 스트레스나 다른 문제 행동 등 부적응
을 보일 수 있다[38].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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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변수로 성적을 고려하고 
학업이 어렵다고 인식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호학 선택 동기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적성과 흥미가 있어
서 간호학을 선택한 경우가 취업이 잘되어서 선택한 경
우보다 대학생활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8]와 같은 결
과였다. 그러나 한국고용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대학생
활 적응의 차이를 종단적으로 비교한 연구[39]에서 대학
생활 적응 점수의 초기값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자신이 
자율적으로 전공을 선택한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성적이나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전공을 
선택한 의존적 전공선택 집단의 대학생활 적응 변화율이 
자율적 선택 집단에 비하여 높았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추후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종단연구를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확인해본 결과, 자아존중감, 걱정, 성적과 간호
학 선택 동기가 확인되었으며,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 적
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
므로 간호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돕
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적 지지도 중요하지만 본 연구
에서 자아존중감 증진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이 확
인되었으므로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
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적극적인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걱정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므로, 현재의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해 주어 
대학생활의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대
학 내 학생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해주는 시스템
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확대 해석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대상자의 연구 전 걱정에 대한 정도 차이를 
확인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이를 
고려한 연구를 제언하며, 특히 대학생활 적응을 위하여 
간호대학생의 주요 걱정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추가연
구와 간호학 선택 동기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정도에 대
한 종단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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